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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한겨레의 11.23.일자“ 셀트리온 분식회계 조사 3년 
금융당국, 제재안 논의 돌입 ”기사에 대한 입장

1. 기사 내용
□ 한겨레는 “셀트리온그룹의 분식회계 논란이 감리위원회의 심의

착수로 3년만에 금융당국의 심판대에 올랐다”라고 언급하면서,

◦ “3대 쟁점으로 ①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으로부터 구매한 

의약품(재고자산)의 가치하락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,
②셀트리

온이 계열관계인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제약에 판매한 

의약품을 매출로 인식한 것이 적정한지, ③감리가 3년이나 걸린 

것이 이례적”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□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감리 처리 절차가 진행중으로 일부 기사

내용은 사실과 다르며, 조치 여부 및 조치 내용 등에 대해서는 

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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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
